
도요보 - 섬유사업의 중점성장 전략 

2002년 4월에 “화합섬사업본부”와 “천연섬유사업본부”를 통합하여, 지금의 

“섬유사업본부”를 발족한 이래, 도요보는 발전전략으로써 사업추진 방향을 3

개 지침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산업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분야에 중점투자하여 사업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둘째는 천연섬유로부터 합섬에 이르는 폭 넓은 소재를 갖고 있으므로 이

러한 강점을 살려 소재로부터 제품까지 일관하여 시장의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도요보만의 우위성을 발휘토록 한다. 국내 생산은 축소되고 있지만, 해

외의 생산거점을 강화한다. 소재조달도 유연성을 살리면서 해외에서도 실부

터 제품까지의 일관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본사의 조직과 긴밀하게 운영하여 

제품 비즈니스를 강화한다. 

셋째로는 이들 과제와 함께 도요보의 본체와 관련 회사의 연계를 강화하

되, 그룹으로서의 종합력을 향상시킨다. 

 

◎ 범용의류는 제안형 비즈니스로, 기능의류는 제품강화로 육성 

2003년 4월에 시작된 중기계획은 그 동안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던 중국 등

의 개도국으로부터의 섬유수입이 약간 주춤하고 있어 사업환경에서는 유리

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중국 등과 경쟁하게 되는 범용의류(汎用衣類) 

등을 축소하는 등의 외적 요인으로 좌우되지 않는 기업체질을 만들어 온 것

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중기계획에서는 2002년도 실적이 1,060억엔이던 판매가, 3개년 계획 최종년

도에는 1,000억엔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

니라 이익이 나지 않는 판매로는 가급적 판매하지 않기로 하기 때문이며, 상

품마다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중기계획의 지침에 따라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에서는 2002년에 11억엔에서 3개년 계획 최종년도에는 50억

엔으로 대폭 개선될 것이다. 

중기계획에서는 섬유사업을 “범용의류”, “기능의류”, “산업자재”, “생활자재”

의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범용의류”와 “기능의류”는 판매고가 약간 

축소되지만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 

“범용의류”는 축소균형의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도요보는 일본내에서도 가

장 역사가 있는 회사로서, 오래된 좋은 고객이 많으므로 좋은 고객은 계속 

잘 유지되어야 하므로 등한히해서는 안된다. 

또한 도요보는 면부터 합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섬유를 생산하고 있으므

로 이들을 따로따로 경영하지 않고 일체화, 복합화하여 도요보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나가야 한다. 복합소재로 단일소재에 없는 장점을 만들어내 직·

편·염·가공·케미칼 처리로 특징을 살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들을 종

합하여 특징이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강점을 잘 살려 도요보만의 제안형 비즈니스로 바꿔나가겠다. “기

능의류”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기능성을 어필(appeal)하면서 제안해 

나가는 추진이 중요하다. 

한편 범용의류에 있어서는 일본내에 있는 3개 방직공장을 폐쇄하였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의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도요보 그



룹 전체로써 일본 국내외 시장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

다. 아시아의 관련기업은 그 동안 규격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은 중국과의 차별화를 고려할 시기가 되어, 점차 그레이드업(grade-up)한 상

품으로 생산품종을 바꿔가고 있다. 중기계획의 최종년도 판매목표는 465억엔

으로 책정되어 있다. 

“기능의류”에서는 기능소재의 개발, 제안뿐만 아니라 “만싱웨어”로 대표되

는 제품의 OEM 비즈니스를 확대할 것이다. “만싱웨어”의 스포츠웨어는 아주 

하이 그레이드 상품으로서 축적된 제품화의 “노하우”는 도요보의 큰 재산이

다. 

도요보는 “만싱웨어”를 토대로 OEM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봉

제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도요보 텍스타일 어셈블리지(assemblige)”와 “도요

보 어패럴 테크놀러지 인포메이션”을 통합하였다. 또한 도요보는 “도요보 패

션 플래닝 인터내셔널(東洋紡 Fashion Planning International : FPI)”이라는 기획

회사가 있어 패션 등의 소프트를 제안할 수 있으며, 도요보 FPI의 기능을 유

효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기능의류의 계획 최종목표는 310억엔으로 책정

되어 있다. 

 

◎ 산업자재는 이미 목표달성, 생산자재는 계속 육성 

산업자재는 자동차자재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중기

계획에서 정한 최종년도의 판매목표 180억엔은 1년을 앞질러서 달성할 것으

로 예상된다. 

산업자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자재는 여전히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산업자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자재는 

품질요구, 코스트 요구가 모두 엄격한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수주수량을 추정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코스트 대책도 가능하게 된다. 도요보로서는 자동차자

재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산업자재의 최종 판매

목표는 180억엔으로 되어 있다. 

생활자재는 판매가 가장 적은 분야인데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다. 생활자재의 최종 판매목표는 45억엔으로 정하고 있다. 

섬유는 옷을 만드는 주자재(主資材)보다도 부(副)자재 쪽이 섬유의 기능을 

잘 살리기가 쉬우므로 좋다고 본다. 그러므로 의류(衣類)용도로 개발한 기능

을 생활자재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든다면 심지(芯地), 재봉

사, 통장(通帳)용 클로스, 위생재료 등의 생활자재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방식

은 가급적 면적이 큰 부자재를 개척하여, 니치(niche : 새 비즈니스 기회가 있

는 시장의 빈틈)의 거인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시장규모는 작지만 셰어

(share : 시장점유율)를 크게 차지할 수 있으면 판매실적도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별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다. 

“산업자재”와 “생활자재”는 이제까지 계속 판매, 수익 모두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산업자재는 앞으로도 계속 신장할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사업비중

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